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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뽕!!I 옛 교톨를 

(1) 선사시대와 성읍국가l연맹용}국시대 교통로 

선사시대의 교통로는 대체로 강의 흐름과 일치하는데， 가 

평 에서는 그 동안 북한강을 중심으로 상류와 하류로 오고 

간 문화유적들이 발굴되 었다. 그런데 최근에 달전리 토광 

묘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북한강의 지류인 조종천의 상류에 

서 하류권을 거쳐 북한강 본류로 진입하는 주민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 시기 가평의 주요 교통로는 

북한강 상하류 노선이 있었고 이밖에 조종천을 통한 서북 

한~경기북부로부터 북한강 중류역에 이르는 교통로를 추 

가할수 있다. 

성읍국가와 연맹왕국시대에는 영서 예족의 거주지역이 

낙랑군에서 진한으로 통하는 중요 루트(춘천-홍천-횡 

성-원주-제천)의 하나였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이 시 

기의 집자리유적인 가평의 마장리 · 이곡리와 동일한 성격 

의 유물 · 유적들이 춘천 중도 서면 신매리， 횡성 둔내 -

화전리 · 중금리 충북 중원 하천리 충북 단양 수양개 등 

강원 영서 지역 및 남한강상류역에 널리 확인되고 있어 영 

서 지역을 통과하는 내륙 교통로의 존재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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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평은 서북한 지방에서 경상도에 

이르는 내륙 교통로의 중간 연결지점에 위치한다. 지리적 

으로 가평지역은 북한강 수계에 위치하지만 조종천 상류를 

거슬러 올라 산고개를 넘으면 포천으로 나와 임진강 중하 

류 지역으로 연결되고 이어서 서북방면의 중국 군현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가평에서 춘천 또는 홍천으로 

가면 바로 횡성 원주 제천 단양 죽령을 넘어 경상도지 

방으로 연결된다. 

(2) 삼국시대 교통로 

고대사회에서의 통치영역은 국경선으로 둘러싸인 평면적 

인 개념이라기보다 지역별 거점을 잇는 선상의 성격을 띠 

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정복활동의 결과로 얻은 멋가 중 

에 인적 자원 못지않게 교통로 내지는 교역로 확보가 중요 

시되었다 IF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계립령과 죽령을 열었다 

는 기록이 실린 것도 교통로 개통이 가지는 중요성과 복합 

적 기능 때문이다. 

백제는 369년 근초고왕의 영산강유역 토착세력 정벌을 

계기로 과거 낙랑군 · 대방군에서 한반도 서남해안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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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열도로 통하는 해상 교통로를 장악하였다. 그런데 광 

개토왕의 군사작전으로 경남 해안 일대가 신라 세력권으로 

들어감에 따라 김해를 거점으로 형성된 대왜(對懷)교섭 루 

트가 신라 수중에 들어갔다. 또한 평양에서 경상도 지방에 

이르는 남북간 육상루트에도 변화가 생겼다. 백제는 근초 

고왕의 영역 확장에 힘입어 중부지방을 거치는 중요 육상 

루트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4세기 전반 이래 고구 

려를 북방계 선진문물의 도입 창구로 삼고 있던 신라는 동 

해안 루트를 대고구려 교섭로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개토왕의 남진은 평양에서 경상도지 

역으로 통하는 내륙교통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00년 당시 고구려군의 남진루트에 대해서는 내륙 교통로 

를 이용했다는 설과 동해안으로 내려 왔다는 설이 있다. 내 

륙 루트는 평%뇨-평강 분수령-김화-화천-춘천-홍천­

횡성-원주-영월-제천-순흥 또는 평‘뇨-수안-신계­

화천-춘천-원추 증주-단양-죽령 코스였을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두 코스 모두 강원 영서 예족의 중요 거점들 

을 통과하는 것으로 광개토왕 남정 이후 이러한 영서 루트 

가 고구려에 의해 장악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평양에서 평 

강이나 화천 대신 경기북부 지역을 통과하여 포천-가평， 

춘천을 거치는 낙랑시기의 육로루트도 다시금 활성화 되었 

을 것이다. 396년 407년의 대공략으로 고구려는 이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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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북부 지역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였고 5세기경에는 임진 

강유역에 고구려군이 상시 주둔한상태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광개토왕의 군사활동으로 고구려는 경기북부 지 

역을 점령하고 나아가서 강원 영서를 통하여 경상도 방면 

으로 통하는 중요 루트를 장악하였다. 그리고 장수왕의 평 

양 천도와 더불어 450년 이전 이미 남한강유역에 남진정책 

의 전진기 지를 확립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지역에 대해 거점 지배에서 벗어나 권역(영역)지배를 

실현하였고 가평지역도 고구려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들어 

갔던 것이다. 

이렇게 진행된 가평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는 6세기 중반 

신라의 북진으로 10개 군을 상실할 때까지 이어졌다. 

(3) 남북국시대 교통로 

신라는 삼국 통일 후 전국을 9주로 나누어 통치하였는데 

본국 신라 영토에 3주〔상주 · 양주 · 강주〕 옛 고구려 땅에 

3주〔한주 · 삭주 · 명주〕 옛 백제 땅에 3주〔웅주 · 전주 · 무 

주〕를 두었다. 옛 고구려 땅에 두어 진 삭주 관할하의 군현 

은 함경남도〔덕원 · 안변〕와 강원 영서지역〔회양 · 금화 ·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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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양구 · 인제·춘천·홍천·횡성·가평·지평·원주· 

제천 · 청풍 · 단양〕 경상도 북부〔영주 -봉화 - 순흥〕의 세 

지역에 걸쳐 남북으로 긴 선상의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 이 

러한 행정구역의 편성은 신라 서북 방면 교통로 개척과 관 

려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즉 삭주는 죽령로를 따라 개척되 

지역들이며 죽령 이서의 10군 공취가 죽령로 개척의 발판 

이 되었다. 그러나 영주에서 죽령을 넘어 강원 영서를 통과 

하는 길은 신라가 처음 개척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가 장악 

했던 것을 신라가 차지한 것이다. 

삭주 지역은 대부분 예족의 거주지이며 특히 영서 예족들 

으 낙랑의 영향권 아래 있다가 군현 축출 이후 고구려의 부 

용세력 이 되었다. 이 때문에 고구려군이 경상도방면으로 

들어갈 때 영서 예지역을 통과하여 죽령을 이용하였고， 광 

개토왕 남정 이후 이 루트가 활성화되 었다. 

(4) 고려시대 교통로 

교통로 

고려시대 가펑의 행정구역이나 교통로에 관해서는 거의 



80 I 가앵 향토역사 여행 

자료가 없지만 다음의 기록은 가평 지역 교통로의 한 모습 

을 알려준다. 

춘주도(春州道)는 24개 역을 관장하는데， 보안(保安) . 원앙(員壞) . 부창 

(富昌) 인람(仁凰)(춘주)， 감정(1:t#)(가평)， 천원(川原) . 방춘(芳春) . 산량 

(山梁) . 원정(原貞)(낭천)， 수인(途仁)(양구)， 연동(連同)(조종)， 감천(남果) 

연봉(連훌)(횡천-흥천의 잘못)， 횡천역(橫) 11羅) . 마노(碼짧)(인저D ， 남교 

(凰橋)(서화)， 상수(훌樹)(풍양)， 쌍곡(雙용) . 수안(安途)(포주)， 남경역(南京 

羅) . 구곡(1九감)(남경)， 임천(臨) 11)(사천)， 창봉(蒼훌) . 함춘(含春)(횡천〕이다. 

(r고려사J 82 병지 2 참역 춘주도) 

이 기사는 『고려사』의 참역(站繹) 조에 실려있는 것이다. 

이 참역 조에는 고려시대에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군사 

적인 통신 및 교통망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고려에 

서 운영하던 525개 역(繹)을 22개의 역도C繹道)로 구분하 

여 기재하였다. 이 22개의 역도 중 하나가 춘주도인데， 이 

춘주도는 24개 역으로 구성되며 춘주(春州) 및 그 계(界) 

에 속한 역 및 남경(南京)과 그 속현의 역 중 개경(開京)에 

서 춘주(春州)로 가는 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춘주도 중에서 오늘날의 가평 지역에 속한 역은 

위 사료에서 보듯이 감정〔가평〕 연동〔조종〕 두 곳으로 밝혀 

져 있다. 이 중 감정은 조선시대 가평현 남쪽 15리에 있던 

감천역(납果繹)과 같은 곳으로 여겨지는데 오늘날의 청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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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도 역도 

면 상천리에 해당한다. 조종현의 연동은 조선시대 가평현 

서쪽 45리 에 있던 연동역(連洞繹)과 같은 곳이라 여겨지느 

데， 오늘날의 상면 연하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한다. 

이 렇게 보면 고려시대 가평의 주요한 지역으로 가평과 조 

종 이외에 연동역과감정역을 추가할 수 있다. 

이들을 이어보면 연동-조종-감천-가평으로 가는 교통 

로가 된다. 아마도 이 길이 고려시대 가평 영역 내의 가장 

주요한 교통로였을 것이다. 춘주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이 길은 당시 수도였던 개경과 영서 - 영동 지역을 이어 

주는 중요한 도로였다. 즉 가평에서 조종을 지나면 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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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포주(抱州， 경기도 포천시) 동 음(洞陰， 경기도 연천군) 

을 거쳐 개경으로 이어진다. 또 가평에서 춘주(강원도 춘 

천시)로 가면 그 길은 다시 세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춘 

주-낭천(강원도 화천군)으로 이어지고， 하나는 춘주-양 

구(강원도 양구군)-인제(강원도 인제군)-서화(강원도 인 

제군 서화면)로 이어지며 또 하나는 춘주-홍천(강원도 홍 

천군)-횡천(강원도 횡성군)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크게 볼 때 조종-가평-춘주로 이어지는 이 길 

은 수도 개경에서 북한강 중 · 상류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었으며 또 수도 개경과 강원도 지역 

을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직접 연결시켜 주던 매우 중 

요한 길이었다. 이 점에서 고려시대 가평이 차지하던 지리 

정치학적 의의도 중시될 수 있다. 즉 통일신라 이후 고려시 

대에 이르기까지 가평이 계속하여 춘주의 속군으로 이어져 

갔다는 사실은 이러한 지리정치학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고려 후기 1383년(우왕 9)에 강릉 지역에 침입한 왜 

구는 강원도 내륙의 춘주도를 이용하여 개경으로 진출하려 

던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였다 IF고려사』에는 당시 이들과의 

전쟁에 대하여 간단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 이들의 내륙 침입과정과 그에 대한 

고려정부의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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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 9월~11월에 강릉에 침입한 왜구는 강릉-회양-21 

화-평강-홍천-화천-양구-춘천-가펑 등 주로 북한강 

유역을 따라 강원도 내륙 지방으로 침략해 들어갔다. 왜구 

들이 김화에 이어 평강끼-지 함락시키자 수도 개경은 계엄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 사실은 당시 왜구들의 최종 공격지 

가 수도 개경 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고려정부에 

는 이들의 진격을 막기 위해 곳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였지 

만， 왜구들은 낭천-양구-춘주를 차례로 함락시키면서 마 

침내 가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가평에서 이들을 맞이 

한 고려의 원수 박충간은 왜구 6명의 머리를 베면서 분전 

한 결과 패배한 왜구는 마침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추 

주의 청 평산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1) 1383년 왜구와의 가평전투 

『고려사』에는 이 가평 전투에 대하여 

(왜구가) 드디어 가평현을 침입하자 원수 박충간(짜뿐、幹)이 맞아 싸워 

쫓아내었는데 6명의 머리를 베었다. 적이 청평산에 들어가 버티니 찬성 

사{贊成事) 상의(商議) 우인렬(禹仁烈)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삼고 전 

밀직(前密直) 임대광(林大똘)을 조전원수(助戰元帥)로 삼아 가서 이를 

치게 하였다(r고려사J 135 우왕 9년 10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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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간략하게 적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전투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다. 또 왜구를 격퇴시킨 원 

수 박충간에 대해서도 이 기록말고는 다른 자료가 전혀 남 

아있지 않으므로 출신지나 가문은 물론이고 그의 다른 활 

동에 대해서도 더 이상 추적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가평에서 패주한 왜구가 춘주의 청평산으로 퇴각 

한 뒤 몇 군데 지역을 더 침입하며 노략질을 자행하였지만 

그 지역이 주로 강원도 해안가라는 점을 볼 때， 이제 그들 

의 세력은 패잔병 수준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 

이 1383년(우왕 9)에 고려를 침범한 왜구들의 기세등등하 

던 전의를 꺾고 전세를 역전시킨 지역이 바로 가평이었다 

는 점에서 당시 가평의 군사적 중요성을찾아볼수 있는 것 

이 아닌가한다. 

2) 현리산성의 역할 

이 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하면 현리 북쪽 산에 있는 

‘현리산성’의 존재가 더욱 부각되게 된다. 운악산 지맥이 현 

리 일대에 펼쳐진 평야를 앞에 두고 불쑥 솟아오른 353고 

지에 위치하고 있는 현리산성은 길이 607.93미터의 산정 

식(山頂式， 태뢰식)으로 쌓은 것이다. 이 산성은 상세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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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사 결과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처음 축조되었 

다가 고려시대 어느 시기엔가 폐기되었으나， 고려말에 수 

리되어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성의 서벽의 남단지점과 남벽의 석축 잔존부에 남 

아 있는 보수 흔적은 고려말에 왜구가 가평을 침입하던 때 

를 전후하여 대대적인 수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당시 가평에서 왜구의 침입을 격퇴시켰다 

면 아마도 이 현리산성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도 

결코 지나치지는 않은 생각이라고 여겨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현리산성은 후삼국시대에도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궁예(딛짧)는 원 

주의 양길(梁吉) 세력과 쟁패를 벌이면서 철원에 자리잔고 

있었는데， 가평 지역은 철원과 원주를 잇는 요충지에 위치 

현리산성에서본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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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리산성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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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당시의 사정을 알려주는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없고 섣부른 추측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특히 철원에 도 

읍을 정한 태봉국(泰封國)의 입장에서 볼 때 가평의 군사적 

중요성은 고려 후기보다 후삼국시대에 오히려 크게 여겨졌 

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점에서 조종현에 축조되어 있던 

현리산성은 고려시대에 춘주도라는 교통로를 보호하는 큰 

목적이외에도 그 이전부터 행정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로 

고려시대의 춘주도는 역로만으로 편성되어 있고 수로(水 

路)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기평은 북한강의 큰 물줄기와 

홍천강이 만나는 곳이므로 당시의 가평 지역에는 이 강을 

이용한 수로나 조운로도 당연히 개척되어 있었을 것이다. 

또 사회적 -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 아마도 산세기- 험준한 

육로보다는 물길을 이용하는 이 교통로가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한다. 아쉽게도 이 점에 대하여 고려 

시 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러한 중에서도 가평의 본주(本州)인 춘천의 교주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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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지방관으로 감창사(藍會使)가 파견되어 있었다는 

점이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준다. 잘 아다시 

피 고려시대에 도(道)의 장관으로는 안찰사(按察使)가 파견 

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춘주의 교주도에는 안찰사 대신 

감창사가파견되었다. 

이 감창사는 이름이 보여주는 그대로 조세업무와 창름(會 

塵) , 즉 곡식창고의 관리와 감독을 주로 담당하였다. 실제 

1069년(고려 문종 23)에는 경원 이씨(慶源 李民) 출신인 이 

의(李顯)가 ‘춘주도 감창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춘천에 부 

임한 사례도 있는데 나중에 그의 아들 이자현(李資玄)은 

춘주의 청 평산에 문수원을 짓고 수도 생활을 하였다. 이 청 

평산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려사』 지리지에는 가평 

관내에 속하였던 것으로 기재되고 있다. 그러므로 단편적 

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춘천을 거쳐 가 

평으로 흐르는 북한강과 가평으로 흘러 들어오는 홍천강 

을 비롯한 여러 지류들 사이에 뱃길이나 나루터 등 수상 교 

통로가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사실은 더 말할 펼요가 없다. 

조선 초기 의 기록들도 이 러한 사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 

다. 즉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안판탄(혔隨훌) : 현의 동쪽에 있는데， 나룻배가 있다. 

(r서|종실록J 148 지리지 경기도 양주도호부 가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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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도(龍澤漫) : 군의 서쪽에 있는데， 나룻배가 있다. (용진)漫의 위쪽 

에는 탄(難)이 있는데， 가물면 걸어서 건널 수 있다. 

(r서|종실록J 148 지리지 경기도 광주목 양근군) 

라고 하여 ， 안판탄 여울과 양근군에서 가평으로 넘어가는 

물길인 용진도 나루터를 소개하고 있다. 또 『신증동국여지 

면
 

보
 

0 

-근
 짧

 
안판탄 : 현의 동쪽 7리에 있는데 물의 근원은 소양강에서 나온다. 

(r신증동국여지승람J 11 경기도 가평현 산천 조) 

입석천(효石) 11 ) : 현의 남쪽 43리에 있는데， 물의 근원이 춘천부(春川 

府) 경계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 양근근 용진도로 들어간다. 

(r신증동국여지승람J 11 경기도 가평현 산천 조) 

라고 하여， 역시 안판탄과 입석천의 물길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비록 조선 초기의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 

을 통해서 볼 때 고려시대에도 이와 비슷하게 소양강이나 

북한강의 지류인 입석천 등을 이용한 수로가 있었다고 추 

측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조선 초기 가평 

의 군정 (軍T)으로 시위군이 96명 선군(船軍)이 43명 이 있 

었다고 적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고려시대에도 이 물길을 

지키는 군사와 진척(、律R) 등 관리인들이 고정적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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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점 

들을 종합해 볼 때 고려시대의 가평은 육상의 춘주도가 주 

요한 교통로가 되기도 하였지만 북한강과 홍천강을 이용 

한 수로도 상당히 발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고 수도가 한양으로 정해지자 이제 

가평의 교통로도 바뀌게 되었다. 즉 후삼국시대의 철원이 

나 고려시대의 개성으로 이어지던 전통적인 교통로보다는， 

새 국가의 수도인 한양 즉 오늘날의 서울로 가는 길이 더욱 

중요해졌을 것이다. 이에 따라 춘주도에 속한 역 중에도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곳도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고려시대의 춘주도에 속한 역으 

로 감천， 남경역 · 구곡〔남경 )， 임천〔사천〕 등의 이름이 보이 

는데， 이 역들은 가평에서 고려시대의 남경〔오늘날의 서울〕 

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역들이 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시대가 되자 이제는 가평-조종-연 

동을 통해 개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보다는 가평-감천­

구곡(-한양)으로 가는 길이 더 중요해졌을 것으로 생각된 

다. 조선 후기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1861년에 만들어진 『대 

동여지도』를 보면 가평의 주요 교통로로 가평-색치-감 

천-구곡(-한양)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소개되고 있다. 

바로 이 길이 고려시대 가평-조종에 대신하여 조선시대 

가평의 가장 중요한 교통로가 되었을 것이다. 물길 역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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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여지도」 가평 부분 

평을 지난 북한강이 양평에서 남한강과 만나 힌-강 본류를 

이룬 뒤 여주-서울로 직접 이어지는 만큼， 이 물길을 이용 

하여 고려시대보다 훨씬 많은 물자를 실어 날랐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한양을 지키기 

위해 가평이 강원도보다는 경기도 소속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해졌다는 돗이 된다. 실제 조선은 건국하자마자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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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태조 5)에 가평에 감무를 두고 1413년(태종 13)에는 가 

평에 현감을 두는 동시에 강원도로부터 빼어내 경기도로 

예속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변화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바로 개경-가평을 잇는 교통로보다 

가평-한양을 잇는 교통로가 더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조선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통일신라의 685년 

(신문왕 5) 이후 거의 700년 넘도록 강원도에 소속되어 있 

던 가평은 경기도 땅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리고 이후 오늘 

날까지 대한민국정부에서도 가평은 경기도 땅으로 계속 남 

아 있다. 

(5) 조선시대 교통로 

교통로 

1) 서울 방향 

조선시 대 가평 의 중심 도로는 오늘날과 같았다. 즉， 동헌 

을 출발점으로 서쪽으로는 서울로， 동쪽으로 춘천으로 향 

하는 도로로서， 『해동지도』의 「가평군 지도」에서 ‘대로(大 

路)’라고 표시되어 있는 길이다. 서울 방향으로는 현재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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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국도〔경춘국도〕와 대개 일치하며 춘천 방향으로는 북 

한강 북쪽으로 나 있는 경춘국도의 옛 도로와 대개 일치한 

다Ii여지도서』에서도 춘천가는 길과 더불어 ‘대로’로 분류 

하였다. 

조선시대 가평의 주변 시설과 경관을 먼저 가평 동헌에 

서 출발하여 서울 방향으로의 도로를 따라가면서 살펴보기 

로 한다. 동향으로 앉은 가평 동헌을 출발하여 , 남쪽의 양 

그으로 통하는 길〔현재의 75번 국도〕을 왼쪽으로 보내면서 

헤어진 후에는 현재의 하색리인 내서면의 중심지를 지나 

게 되었다. 이곳에는 내서면 사창(社會)이 설치되어 있었 

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불기산 자락에 중종의 태를 모셔둔 

‘중종대왕 태실(服室)’을 오른쪽에 두고 지나치게 된다. 다 

음에 맞이하는 고개가 색현(色비見)이다. 색현은 그 한자 돗 

그대로 현재는 ‘빛고개’로 불리고 있는 고개인데 19세기 말 

에 작성된 지형도에도 ‘빗고개’로 표기된 것을 보면， 민간에 

서는 ‘빛고개’ 또는 ‘빗고개’로 불리다가 그 중 앞의 뭇을 취 

하여 한자인 ‘색현’으로 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 

대에 생각하기에도 이 고개는 험한 고개로 몹히지는 않았 

다. 조선시대의 색현은 최근에 고갯길이 새로 닦이면서 현 

재는 구도로로 남아있는 부분과 대개 일치하였다. 

『해동지도』의 가평군지도를 비롯한 옛 지도들에서는 대 

개 색현을 넘어서 현재의 청평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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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s:. 
C그 

r해동지도』 가평군 

운 거리로 표시되어 있다. 그 사이에는 감천역(납뽕繹)을 

중심으로 한 역마을〔繹村〕을 제외하고는 당시 사람들의 삶 

과 관련된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산과 

강의 배치에 기본적인 관심을 두면서 제작된 『대동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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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색현으로부터 조종천과 동헌까지의 거리가 실제 비 

율과 대략 맞아 들어가게 표기되어 있다. 감천역은 조선시 

대의 도로 중에서 평구도(平묘道)에 속하는 역이었다. 지금 

경춘선의 상천역 또는 그 근처에 조선시대 감천 역사가 있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상천역 바로 위쪽에 지금까지도 유 

지되고 있는 우물이 감천(1t果 단우물)이라는 조선시대 역 

이름의 기원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로 내려 

오면서는 감천역 주위의 촌락도 커지고 그곳에는 조선시 

대에 점막이라고 불리던 여관도 들어섰다. 

감천역을 지나서 맞이하게 되는 것은 조종천(朝宗川)이 

다. 물론 현재도 조종천이라고 불리는 물길이다. 조선시대 

에 가평에 두 군데 서던 장시 중의 하나가 이곳에서 열렸 

다. 가평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46번 국도는 원래 조종천을 

세 번 건너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청평 서쪽에 길을 하나 

더 내 상행선은 조종천을 한 번만 건너도록 되었지만， 서울 

에서 가평을 향할 때는 여전히 조종천을 세 번 건너도록 되 

어 있다. 조선시대에도 가평과 서울을 잇는 길은 조종천을 

세 번 건너야 했다. 

조종천을 지나면 엄현(港|뺑)을 넘었다. 가평에서 손꼽히 

는 고개는 아니었으나 1872년에 작성된 지도에 그 고개 이 

르이 표기되어 있다. 지금의 청평면사무소 앞으로 넘어가 

게 되어 있는 고갯길이다 Ir가평의 지명과 유래』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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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은(銀)고개로 불린다고 하는데 그 ‘은’은 음이 과거 

의 ‘엄’(港)과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고개를 넘어 길 왼 

쪽 방향으로 현재의 안전 유원지에 잠곡 김육(金t育)을 기념 

하는 잠곡서원(酒各書院)이 자리잡고 있었다. 물론 서원이 

건립된 것은 17세기 이후의 사정이다. 

조종천 물길을 두 번째로 건널 때는 물길의 이름이 잠곡 

천(、灣各川)으로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는 강물이나 시내를 

이름붙여 부르는 방식이 오늘날과 달랐다. 같은 물길이라 

도 부분 부분마다 특히 사람들이 사는 고장이나 촌락 주위 

에 따라 각각의 이름이 붙어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조 

종천의 물길을 가평에서 청평으로 가면서 처음 만났을 때 

는 역시 조종천이었으나 두 번째로 그 물길을 만났을 때는 

그 부분의 시내 이름이 잠곡천으로 달라진 것이다. 

잠곡천을 건너 현재의 조종천을 마지막으로 건너는 곳 

의 이름은 청평천(淸平) 11) 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이곳에 점 

막， 즉 여관이 있었다. 특히 1872년 지도에는 ‘청평점’(淸/ 1、 

店)이 가평군에서 유일하게 여관 마을임이 표시되어 있는 

데， 가평에서 서울 방향으로 들고나는 곳으로서 가평의 여 

관촌을 대표하는 곳이 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강 본류 

를 가평에서는 청평강이라는 이름을 대표로 하여 불렀다. 

1871년의 읍지에 의하면 “춘천의 소양강 하류가 느릿느릿 

50리를 흐르면서 읍의 남쪽 경계를 이루며 돌아 청펑포에 



3 가영의옛교동로 197 

이르러서 가평의 첫째가는 도회를 이룬다. 그 동쪽은 양근 

경계로서 여강〔여주강 즉 남한강〕과 합하여 서쪽으로 흘러 

한강이 된다”고 서술하였다. 가평과 서울을 잇는 도로상의 

조종천 · 잠곡천 · 청평천에는 『해동지도』에 의하면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 그 형태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그만큼 교 

통이 활발하였기 에 기능한 일이 었을 것이다. 

청평천을 건너 북한강을 왼쪽으로 두고 가다보면 대승리 

(大升里) 나루터를 지난다. 동헌에서 40리 딸어진 이곳은 

강 건너 양근으로 통하는 길목이었다. 조선 후기의 읍지에 

의하면 나룻배 한 척이 있었다. 이 대승리는 현재 원대성 

(原大成)으로 불리는 마을인데 『가평의 지명과 유래』에 의 

하면 옛날 관아가 있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곳에 

는 조선시대의 관아터로 고증할 만한 사실을 기록에서 찾 

을 수 없다. 조선 후기에는 이곳에도 점막〔여관〕이 있었는 

데 그것이 관아가 있었다는 사실로 전해지는 듯하다. 

이곳을 지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굴운천(庸雲) 11 ) 에 닿으 

면 가평이 양주(楊州)와 만나는 서남쪽 경계에 이르게 되었 

다. 조선시대의 굴운천은 현재 ‘구운천’으로 표기되고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굴운천에 도달하기 전에 은두정산(銀頭 

/、山) 서쪽면의 입석리(立石里)를 지나오는 입석천을 건너 

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은두정산은 지금 남양주시와 

가평의 경계선 위에 있는 은두봉이라고 한다면， 『대동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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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입석천 부분이 굴운천 안쪽에 표기된 것은 잘못이 

라고 하겠다. 가평 동헌에서 양주와의 경계선 즉 굴운천까 

지의 도로 거리는 50리였다. 

현재의 가평과 양주의 경계는 구운천 하류 부분으로부터 

축령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능선이지만 조선시대에는 그와 

달랐다.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팔도군현지 

도』의 가평군 지도에 의하면 굴운천 하류에서 가평의 지경 

이 다하는 것은 맞지만 그 위로 검단산(默뮤山)을 경계로 

방동(方洞)을 포함한 굴운천 유역 전체가 가평군 땅으로 표 

시되어 있다. 

19세기 말의 지도에서는 굴운천을 경계로 그 동쪽이 가평 

군 땅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팔도군현지도』에서처럼 현 

재의 구운천〔과거의 굴운천〕의 상류인 수동천 서쪽이 가평 

에 속했던가는 확인하지 힘들지만 현재 남양주시 수동면 

의 입석리 · 내방리 · 외방리 등은 1963년에 법률에 의해 수 

동면이 양주에 속하기 전까지 가평군에 속해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여지도서』에서 동헌으로부터 서쪽 

끝 80리쯤 되는 입석리(立石里)의 작은 시벗가에 만취대 

(~免쭉臺) 옛터가 있다고 기록된 사실도 그 지역이 가평군에 

소속되었기 때문이다. 만취대 자리는 지금 남양주시의 수 

동면에 있다. 현재 362번 지방도가 상면에서 출발하여 남 

양주시 수동면을 돌아 굴운천 하류에서 46번 국도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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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 조선시대에는 이 도로가 가평의 서쪽 마을 들을 

돌아나오는 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r대동여지도』 

에서 입석천을 굴운천과 별개로 하여 그 안쪽에 둔 것은 잘 

못이지만， 입석리를 가평 군내에 둔 것은 사실을 그대로 반 

영한 것이었다. 또한 19세기 말의 군현지도에서는， 현재 나 

양주시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축령산이 완전히 가평군 

땅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 역시 조선시대에는 가평군 땅이 

굴운천 중상류까지 잡혀있었기 때문이다. 

가평 땅을 벗어나 서울에 이르는 경로는 다음과 같았다. 

조선시대에는 수도를 중심으로 큰 도로들이 편제되었고， 

그것은 『경국대전.11 . 11속대전』 등의 법전에 규정되었다. 가 

평을 지나는 핵심 도로는 양주에서 춘천을 잇는 도로였는 

데， 국가 운영 차원에서는 그것이 소로로 구분되었다. 그 

도로는 국가의 제 3로에서 갈라져나온 것이었다. 즉， 서 

울-망우리-평구역-양근-지평-원주-강릉-삼척-평 

해로 이어지는 대로를 ‘동남지평해삼대로’(東南至平海三 

路)라고 불렀는데， 그 도로상의 양주의 평구역(平묘繹)에 

서 동북쪽으로 갈라져 나와 춘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었다. 

평구역은 지금 남양주시 삼패동의 역촌 마을에 있던 역으 

로서， 지금도 삼패동의 ‘역말 · 역촌’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 

취가 전해지고 있다. 이곳은 한양에서 40리 되는 지점이었 

다 11대동여지도』에도 평구역에서 갈라져 나와 현재의 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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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와 가평군의 경계를 이루는 굴운천 주변에 와 닿는 도 

로가 뚜렷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과 가평을 잇는 도로가 평구역을 중심으로 하 

였다는 것은 국가 법제상의 도로 편제를 뭇하는 것일 뿐 교 

통의 실제는 달랐다. 조선시대의 도로 사정을 설명한 글들 

에서는， 서울에서 가평 · 춘천으로 이어지는 도로나 퇴계원 

을 통과하는 길이 서울에서 평해로 가는 길에서 분기되어 

나온 것이라는 설명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의 

가평-서울 사이 실제 교통 상황은 평구역을 통과하지 않 

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Ir대동여지도』에 표 

기된 평구역-굴운천의 도로는 19세기 지형도에서 확인되 

듯 크게 발달하지 못한 도로였다. 산이 많았을 뿐만 아니 

라， 평구역 자체를 목적지로 삼지 않는 한 가평이나 양주에 

서 그 도로를 이용할 펼요성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가평과 서울의 실제 교통은 평구역과는 상당한 거 리를 두 

고 이루어졌다. 『대동여지도』 그리고 조선시대의 도로 사정 

을 반영하고 있을 19세기 말의 지형도에서도 마재， 퇴계원 

을 지나고， 지금의 청량리 부근을 거쳐 동대문으로 들어가 

는 길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거리도 그것이 

평구역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가까웠다. 

조선 후기의 여행로 안내서인 『여지도 . .0(與地圖)를 보면 서 

울에서 가평 가는 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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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갑(甲) 방향 즉 시계로 보아 2시 30분 방향에 해당 

하는， 정동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간 방향으로 길을 잡아 

30리를 가면 면원(免院)에 이르고 그곳에서 묘(매) 방향 

즉 정동으로 50리를 더 가면 청평천 다시 그곳에서 갑 방 

향으로 50리를 더 가서 가평에 이르게 된다. 이때 면원의 

지명이 확인되지 않으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현재의 퇴 

계원을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여지도의 가평 

가는 길 안내는 전체적으로 보아 동대문에서 약간 북쪽으 

로 올라와 출발하게 되는 현재의 가평 방향 국도와 일치하 

였음을 짐작할수 있다. 

김정호의 『대동지지 .n (大東地志)에서는 평구역에서 갈라져 

가평을 향하는 길외에 다음과 가평까지의 또 다른 길을 다 

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서울에서 동쪽으로 속계(深漢， 

현재의 중링-천)의 석교(石橋 현재의 석계역 근처)까지 15 

리， 퇴계원까지 20리， 사릉(思、 I埈)을 거쳐 판곡(板짝， 현재 

의 마치터널 밑)까지 20리 굴운천까지 20리였다. 거기서 

평구역에서 오는 길과 만나 청평천까지 20리， 감천역까지 

15리였고， 마지막으로 가평까지 20리였다. 이 책에 표기된 

서울-가평의 거리는 140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이래 대개의 책에 서울까지의 거리가 

137리로 전해내려왔지만 19세기 말에 그려진 가평군지도 

에는 서울까지의 거리가 130리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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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말기에 작성된 가평군 읍지에 의하면 가평군의 동헌은 

서울에서 140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일반적 

으로 서울에서 지방까지의 거리는 4대문으로부터 측정하였 

다. 그에 따르면 이 140리는 서울의 동대문에서 가평 동헌 

까지의 길을 뭇하는 것이다. 양근 읍지를 예를 들면， 서울 

까지의 거리 120리가 동대문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에 

서 나타나는 130리와 140리의 차이는 거리를 동대문까지 

로 잡느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리를 잡느냐에 따라 나타 

난것이라고생각된다. 

가평에서 서울까지 여행하는 거리는 공식적으로 하루 반의 

여정으로 계산되었으며 식사는 네 번 하도록 되어 있었다. 

2) 춘천 방향 

가평의 대로의 다른 한쪽은 춘천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가평 읍내에서 출발하여 춘천가는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기록과 구전을 고려할 때 두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오늘날 

남아있는 46번 국도의 구도로와 마찬가지로 동헌에서 나 

와 가평천을 건넌 후 보납산과 초연대(超然臺) 사이를 통과 

하여 북한강가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17세기 중엽의 『여지 

도서』에서는 이 길을 춘천 가는 길로 소개하였으며 ‘대로’로 

분류하고 있다. 춘천과의 경계까지는 10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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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길의 강가를 따라가는 부분이 매우 험했기 때 

τ에 실제로는 동헌에서 화천가는 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가평천을 노루목고개〔장현〕를 우회하면서 개곡리 능우동을 

거쳐 ‘줄길이 고개’를 넘어 북한강 북변의 춘천가는 길로 접 

어드는 것이었다. 현재의 341번 국도와 대략 같은 경로였 

을것이다. 

이 두 길 중에서 이른 시기에 주로 쓰이던 것은 개곡리 

를 거쳐 고개를 넘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18세기 중업의 

가평군 지도들에서는 위 두 경로 중 어떤 것이 당시 쓰이 

던 길이었는지 투렷이 표기하지 않았으나 같은 시기의 춘 

천 지도를 보면 가평 경계를 넘 어 춘천쪽으로 이어지는 길 

이 강가에서 상당히 멀어진 산줄기에서 고개를 넘는 것으 

로 표시되어 있다. 개곡리에서 고개를 넘는 길을 표기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던 것이 1872년의 지도에서는 명확히 보납산과 초연 

대 사이를 넘어서 북한강 북변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표기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대동여지도』에서도 춘천 

가는 길은 초연대를 스쳐 줄곧 북한강을 따라가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초연대는 오늘날 자라목의 남쪽 즉 자라의 머 

리에 해당하는 봉우리이다. 19세기 말에 작성된 지형도에 

의하면 지금의 자라목에 해당하는 고개가 병현(炳비見)이 었 

다. 또한 1872년의 지도에는 춘천가는 길가에 병현나루〔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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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見律〕가 표기되었다. 이때 병현의 우리 음은 현재 전해지는 

대로 자라목이었음이 19세기 말의 지형도의 일본음 표기를 

통해 확인된다. 자라목나루를 지나면 바로 가평이 끝나고 

춘천이 시작되는 지점에 도달하였다. 가평 동헌에서 춘천 

과의 경계까지는 5리였다. 

이와 같이 세월이 내려오면서 북한강가의 험한 길을 이 

용하기 쉽도록 만들어 개곡리로 돌아가는 길을 대신하여 

거리를 단축하였던 것이다. 1871년의 읍지에 개곡리에 장 

시(場市)가 있었으나 폐지된 것으로 기록된 것도， 앞 시기 

에는 개곡리가 춘천가는 길목이었던 때에 그곳에 시장이 

열렸으나 이후 교통로가 초연대 밑으로 바렘에 따라 사람 

들이 모이지 않게 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병현나루가 앞선 읍지나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1872 

년의 지도에 나타난 것도 그 도로가 발전하면서 19세기 말 

에 이르러 새로 나룻배가 다니게 된 상황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9세기 말의 지형에 이르면 병현을 넘어 북한강 

을 따라가는 길이 개곡리에서 고개를 넘어가는 길보다 더 

큰 것으로 표시해 두었다. 

춘천 땅을 향한 또 하나의 통로는 현재의 남이섬 위쪽으 

로 북한강을 건너 춘천시 남산면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 

다. 동헌에서 서울 가는 길을 따라 출발하지만 곧 그것과 

헤어지고 현재의 달전천을 건넌 후 오늘날의 안반지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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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룻배로 북한강을 건너는 것이다. 

춘천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달전리에서 오늘날의 75번 국 

도가 놓인 길을 타고 내려가다가 금대리에서 강을 건너는 

방법도 있었다. 동헌에서 달전리 나루까지는 10리， 금대리 

나루까지는 20리였다고 한다. 

3) 포천 방향 

현재 가평에서 포천가는 길은 46번 도로를 따라 서울방 

향으로 가다가 37번 국도를 따라 조종천을 따라 올라가느 

길이다. 가평의 지형은 산이 많으므로 기본적인 도로는 지 

금이나 옛날이나 큰 차이가 없다. 조선시대에도 가평에서 

포천을 향하는 길은 서울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조종천을 

만나면서 그 물길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 었다. 

다만 지금의 37번 국도는 덕현리에서 조종천과 잠깐 헤어 

져 그 서쪽 지류 임초천을 따라 올라가다가 임초리에서 항 

사리로 고개를 넘은 후 조종천과 다시 만나도록 되어 있으 

나. 18세기의 지도에는 포천가는 길이 계속 조종천을 따라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19세기 말의 지도에서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길이 

조종천 서쪽으로 나있는 것으로 표시 되 어 있다. 19세기 말 

에 일제가 측량한 지형도에는 조종천을 따라 올라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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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초리에서 항사리로 넘어가는 길이 모두 나타나 있다. 그 

두 길 중에서 어느 것이 포천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도로 

였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다. 

현재의 상면 사무소 주변은 조선시대에는 조종상면의 중 

심지였다. 동헌에서 60리 떨어진 곳으로서 근처에 연동역 

(運洞繹)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현재의 연하초등학교 자리 

라고 한다. 그에 따른 역촌도 발달해 있었는데， 그것은 현 

재의 ‘역말’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조종상면과 하면의 

환콕미를 저장하기 위한 현창(縣會)과 조선 말기에 이르러 

새로 설치된 조종상면의 사창(社會)도 이 주변에 설치되었 

다. 19세기 전반의 읍지에는 율길리에는 점막〔여관〕이 존재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연동역을 지난 포천 방향 도로는 조종천의 상류인 십이탄 

(十二離)을 따라 올라갔다. 이름에 그대로 나타나는 굽이진 

여울은 조선시대의 지도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읍지에서도 연동에서 율길리까지의 이 십이탄은 가평의 이 

름난 골짜기로 기록하였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 

맹균(李굶均)이라는 인물이 이 길과 조종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가 실려있기도 하다. 

다만 가평과 포천의 현재 경계는 율길리를 지나 조종천의 

상류를 다 올라가기 전에 있지만 18세기 중엽의 『여지도 

서』나 후반의 『팔도군현지도』 가평군 지도에 의하면 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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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굴현(庸매見 또는 屆비見)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 지도의 

‘굴고개’가 그 굴현이라고 본다면 현재 포천 땅에 있는 서 

파 역시 조선시대에는 가평 소속이었을 것이다. 포천과의 

경계까지 동헌부터의 거리는 80리였다 11'"동국여지지』에는 

포천과의 경계가 조종폐현에서 22리 되는 곳에 있는 굴파 

헌(屆t皮비見)이라고 밝혀져 있다. 

한편 포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조종천까지 가서 갈라져 

들어가는 위의 길 외에 지금의 하색리에 갈라져 들어가 두 

밀리의 윗두밀에서 고개를 넘어 지금의 대보리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다. 19세기의 지도와 대검현(大劍뼈)이라 하여 내 

서면에서 하면 방향으로 이어지는 고개가 표시되어 있으며 

읍지에는 대아금령(大雅琴鎭)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늘날 대금산과 ‘대금’이라는 지명으로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 상면 면사무소로부터 362번 지방도가 상동 

천을 따라 올라가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를 돌아 남양주시 

와 가평의 경계 지점으로 돌아 나오고 있는데， 조선시대에 

는 지도에 표기될 만큼 중요한 도로는 아니 었던 듯하다. 하 

지만， 19세기 읍지에는 이곳을 넘어가는 불기령(佛뼈鎭)이 

기재되어 있으며 19세기 말의 지형도에도 그 길이 나와있 

으므로 교통로로 이용되 었던 것만은 확인이 된다. 

한편 입초리의 치령(購鎭)이 19세기 읍지에서 험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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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꼽힌 것으로 볼 때 임초리에서 축령산 능선을 넘어 현 

재 남양주시의 외방리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이용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길은 현재 등산로로만 남아있다. 

4) 화천 방향 

조선시대에 화천 방향으로 통하는 도로는 지금의 75번 

국도와 북면에서 그로부터 갈라져나와 북쪽으로 올라가는 

341번 지방도로 그리고 다시 9번 도로를 타고 고개를 넘 

어 춘천시 사북면 집다리골로 통하는 길이 었다. 이 길은 오 

늘날 이용도가 멀어져 웬만한 지도에는 고개 이름도 나타 

나있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춘천 땅의 북쪽을 거쳐 낭천 

(狼川， 현재의 화천)으로 이어지는 길로서， 서울 · 춘천 · 포 

천으로 가는 길과 함께 가평에서 중요하기로 손꼽히는 길 

이었다. 19세기 말의 지형도에는 고개 이름이 홍적현(紅積 

JlJ見)으로 표기되어 있다 IF여지도서』에는 ‘소로’(小路)로 분 

류되었으며， 춘천과의 경계까지 50리였다. 

가평 읍내에서 출발하여 현재도 그 이름이 그대로 이어지 

고 있는 계양천(桂楊川 또는 桂良川 桂梁) 11)을 건너 19세 

기에 설치된 군내면(那內面)의 사창(社會)을 지나 대개 가 

평천을 따라 올라갔다. 가평천은 조선시대 읍지에서도 그 

대로 가평천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동여지도와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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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엽 해동지도의 가평군지도에는 ‘거림천’(:8林) 11 )으로 표 

기되어 있다. 오늘날 적목리 ‘거릿내’ 또는 ‘거린내’와 연결 

되는 이름일 것이다. 19세기말의 지형도에는 그곳이 거림 

촌(巨林村)으로 기재되어 있다. 기평현지도에는 그 근처에 

거림산’이 기재되어 있지만 현재 어느 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관문에서 10리되는 곳을 중심으로 한 마장리에는 여관이 

있어 길손을 맞이하였으며 그곳을 지나서 오늘날의 노루 

목고개를 넘 었다. 노루목 고개는 지도에 따라 장현(猜l땐) . 

장항현(獲項뼈) 등으로 나타나지만 그 지명의 뿌리는 모두 

같다. 장헌을 넘어 만나는 동헌에서 20리 떨어진 이곡리 

(젖갑里)에도 여관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곳이 얼마나 교통 

이 빈번한곳이었나를 알수 있다. 

현재의 북면사무소가 있는 곳이 조선시대에도 북면의 중 

심지였다. 북면의 사창(社會)이 동헌에서 20리 떨어진 이 

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여관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 

다. 이곳은 조선시대에는 죽둔리(竹힘里)라고 불렸는데 조 

선시대 읍지에 나타는 바와 같이 이곳 동구에서 상목동( 

i木?同)까지의 25리 계곡이 이름난 계곡으로 꼽히고 있었다. 

지금의 경덕천을 가리킨다. 지금의 화악천， 홍적천， 경덕천 

을 모은 죽둔천(竹따) 11 )은 조선시대에도 가평의 대천(大川) 

으로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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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쪽의 홍적은 바로 화천으로 통하는 교통로 상에 있 

는 까닭에 조선 후기에도 여관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이었 

다. 그곳 신당리가 현재 ‘주막거리’로 불려지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내력 때문이다. 홍적은 조선시대 읍지나 오늘날 

지도에 ‘紅積’이 라고 표기되기도 하고， 『대동여지도』에는 

‘洪/未’으로 쓰여져 있다. 일반 군현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다른 지도에 화악산 주위에 백적 

(白購) . 청적(춤績)이 나타나있는 것을 보면 이곳도 원래 

紅績이 었음을 알 수 있다. ‘붉은 돌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 

라는 돗이며， 청적 백적과 대비되어 이름붙여졌던 것이다. 

홍적을 지나쳐 넘게 되는 고개는 『대동여지도』에는 물애 

령(꺼庫鎭)으로， 기타 다른 지도에는 물내령(꺼乃鎭) . 물 

내현(꺼乃비見)으로 표기되는 등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 

느 지도에서도 빠질 수는 없는 중요한 고개였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가르는 고개여서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또한 홍 

적 · 청적 · 백적 중에서 오늘날 홍적의 지명만이 한글음 그 

대로 뚜렷이 전해지는 것 역시 홍적이 차지하는 교통로상 

의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청적의 자취는 오늘날 찾을 수 

없으며， 백적의 지명은 오늘날 도대리의 백자동(相子洞)으 

로 이어지는 듯하다 IF가평의 지명과 유래』에 의하면 도대 

리의 백자동은 잣나무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지기도 하지만 고지도에서 백적이 화악산의 서남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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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되어 있는 것이나 홍적현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홍 

자기 고개’ 등으로 전해지는 것을 참고해 보면 백자동 역시 

조선시대의 백적(白績)에서 유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홍적의 위쪽， 오늘날 341번 지방도가 따라올라가는 화악 

천은 계곡은 조선시대의 읍지에 “광악동(光폼洞) , 동구에 

서 회목령(回木鎭)까지 30리이며 화악산 동쪽”이라고 가 

평의 유명한 곳으로 꼽고 있는 곳이다 Il'"대동여지도』에도 

화악산과 그 동남쪽의 촉대봉(爛臺筆) 사이에 광악동을 

표기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가평의 화악리와 화천 사창리 

를 화악터 널로 있는 ‘실운현’의 옛 이름이 회목령 (回木鎭)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광악동이라는 지명은， 지금은 

폐교가 되었지만 화악2리에 있었던 ‘광악 분교’에서 그 흔 

적을확인할수 있다. 

5) 영평 받하 I C)C) C) C그 

북면을 지나 계속올라가면 영평으로 통하였는데， 가평천 

본줄기를 따라 올라가다가 적목에서 도성령(道城領)을 넘 

는 길이 었다. 영명은 현재의 포천군 영중 · 일동 · 이동 · 영 

북면 지역에 있던 현으로서 광해군대에는 경기도 감영이 

설치되기도 한 현이었다. 현재는 75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 

다가 적목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지방도 362번이 놓여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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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논남기부터 도성령까지의 길은 교통로로서는 이용되지 

않는다. 

『팔도군현지도』의 「가평현지도」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가 

평과 영평의 경계는 강씨봉(姜民~逢) 북쪽에서 화악산을 잇 

는 선이었으며 가평천의 상류 즉 오늘날 도마천 상류 부 

분과 적목리 부분은 영평 땅에 속해 있었으며， 가평군 북 

면의 행정구역은 도대리에서 끝나 있었다. 적목리 지역이 

가평으로 편입된 것은 19세기 말의 관제 개편에 의해서라 

고 한다. 다만 읍지와 지도 등에서 도성령이 예외없이 가 

평 땅으로 표기되고 그 너머가 영평이라고 기록된 것과， 북 

쪽의 견치산(현재의 국망봉)이 가평 땅에 속해있는 것을 보 

면， 영평의 땅이 산줄기를 넘어와 도성령 북쪽으로부터 견 

치산 남쪽 부분에 길다렇게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특이한 경계선은 1871년의 읍지 지도에 특별히 표시되 

어 있으며， 『팔도군현지도』 가평지도에서도 가평쪽으로 쑥 

들어온 경 계선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 75번 국도는 도마치 고개를 넘 어 화천군 사 

창리로 이어지고 있는데 『해동지도』에 화악산과 도성령 사 

이에 표기된 양도마치(兩道馬 ili춤)가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양도마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고 어 

쩌다 지도에 표기된 경우에도 도로 표시는 없는 것으로 보 

아 조선시대에 중요한 교통로 구실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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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도성령으로 이어지는 길을 연로(핍路)로 표기 

하고 있는 19세기말의 지형도에서도 도대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현재의 75번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연로보다 규 

모가 작은 소로(小路)로 표기해 두었을 뿐이다. 

영평은 위에서와 같이 북면을 통해 기-는 길 외에서 조종 

하면쪽에서 넘어가는 길이 있었다. 하면은 조선 건국초 태 

조 5년에 가평에 소속하게 된 조종현(朝宗縣)의 치소(治所， 

관청)이 있던 곳이다. 지금 남아 있는 현리(縣里)라는 이름 

역시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며， 조선 후기까지도 현창(縣會) 

이 남아 있었다. 조종현 시절부터 이용해 온 가평현의 공 

식 창고였다. 또한 19세기 말의 지도에는 조종하면의 사창 

(社會) 또한 여기에 있었다. 19세기 중엽의 읍지에는 현리 

에도 여관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 가 

평군에서 하나밖에 없던 제언〔저수지〕도 여기 에 있었다. 고 

려시대의 특수 행정구역인 ‘소(所)’의 유적지로서 가평현에 

는 ‘개탄소’(皆휴所)와 ‘지 양소’(紙壞所)가 있었는데 그 두 

곳 모두 조종현에 속한 고적으로서 조선 후기까지 기억되 

었다. 

조선시대 하면에서 포천으로 넘 어가는 고개로는 노채령 

(盡塞鎭)이 이용되었다. 현재의 계청천 상류에서 포천군 화 

현리로 넘는 고개기- 노채고개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하 

지만 현재 하면에서 포천으로 통하는 길은 339번 지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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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일동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었고 노채령의 교통로로 

서의 의미는 소멸되었다. 

오늘날 북면과 하면 사이에는 명지산 등이 가로 놓여있어 

교통로라 할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19세기 말에 작 

성된 가평군지도에서만은 골짜기와 고개를 따라 북면과 하 

면을 잇는 길이 그려져 있는데 이 길은 19세기 말의 지형 

도에 나오는 소로 즉 북면 백둔리 의 간리 (千里， 오늘날의 

한터)에서 아재비고개를 념어 하면 상판리 귀목으로 이어 

지는 길을 가리켰을 것이다. 19세기 중엽의 읍지에는 “동 

구에서 아자령(鴻子鎭)까지 35리에 걸친 골짜기”가 가평의 

명소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자령이 바로 오늘날의 아재 

비고개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양평 바하 100 C그〈그 

현재의 양평은 조선시대의 양근과 지평을 합한 지역이며， 

양근의 중심지는 오늘날 양평 읍내로 이어지며 지평은 오늘 

날 양평읍의 동쪽에 있는 지제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양근이나 지평으로 가는 길은 가평 읍내에서 출발한 후 

장성현(長性비見 장승고개)을 넘어 이화동(찢花洞) , 다시 갈 

치현(萬w츄비見)을 넘고 유동(柳洞)과 복장포(福長浦)를 거쳐 

양진(兩律)에 이르러 나룻배로 강을 건너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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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읍내에서 복장포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강 기숨을 따 

라서 비 령대(秘靈컬) . 상금대리(上金렬里) . 하금대리를 거 

쳐 갈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현재의 75번 국도와 마찬 

가지로 안쪽의 고개를 넘 어서 가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872년 지도에는 강가의 길은 표기되어 있 

지 않고 오늘날의 장승고개를 넘는 안쪽으로의 길만 기재 

되었다. 19세기말의 지형도 또한 강기숨의 길보다 75번 국 

도쪽의 길을 더 큰 길로 표기하였다. 

다만 오늘날은 46번 국도의 동쪽 북한강의 서쪽에 해당 

하는 지역이 가평읍과 청평면에 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 

선시대에는 이회동에서 호명리(虎嗚里)까지가 남면(南面) 

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이 남면은 1942년에 청평수력발전 

소가 준공되면서 많은 농토가 호수에 잠기게 되자 당시 가 

평면과 청평면에 옮겨 소속되었던 것이다. 

1872년의 지도에는 읍내에서 남면으로 향하는 길에 장성 

현(長’|生비見) 이 있다. 오늘날의 장승고개에 해당하는 고개일 

것이다. 그 고개를 넘으면 이회동이었다. 이화동에 있는 오 

늘날의 염창 마을은 가평 관아에 공급되는 소금을 저장해 

두던 창고가 있었으며 이곳이 곡물이나 임산물의 나르던 

배를 대던 곳이라고 소개되어 있으나 조선시대의 기록에서 

는확인되지 않는다. 

오늘날 이화리와 산유리 사이의 갈치고개는 1872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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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 읍지에도 갈치현(홉時비見) 또는 갈치령(훌時鎭)으로 표 

기되었으며， 동헌에서 25리 되는 지점에 있었다. 노치 (盧 

!lJ춤)라고 표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고개를 넘으면 오늘날의 

행정구역은 산유리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유동(柳洞)과 산 

유동(山關洞)이 별개의 촌락이었다. 그 아래로 한강가에 자 

리잡은 복장포가 조선시대 가평군 남면의 중심지였으며， 

1872년 지도에 나타나는 남면 사창은 바로 이곳에 설치되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세기 말의 지형도에도 남면에서 

는 복장포에 가장 많은 가호가 표시 되 어 있다. 

복장포에서 학익동(關靈洞)을 거친 후 고성현(高t成띠見)을 

넘으면 고성 리 에 도달하였다. 고성 현은 자료에 따라 고성 

령 (高城鎭)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고성리의 양진(兩律)은 

동헌에서 40리에 되는 지점에 있었으며 19세기 중엽의 읍 

지에는 역시 한 척의 나룻배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양진에서 강을 건너면 현재는 가평 땅이지만， 잘 알려진 

바와같이 조선시대에는그곳이 양근땅으로되어 있었다. 

현재 이 지역은 설악면 전체와 청평면의 일부가 편제되어 

있는데， 설악면 일대는 조선시대에는 양근군의 북면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며 현재 청평면에 들어가 있는 삼회리 일 

대는 양근군의 서종면에 속해있던 지역이다. 

양진에서 북한강을 건너 배에서 내리게 되는 곳은 사참진 

(沙站律)이라고 불리던 곳으로서， 양근 읍지에도 동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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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으로 70리 되는 지점인 이곳이 가평으로 통하는 나루 

로 표기되어 있다 Ii"가평의 지명과 유래』에 의하면 현재의 

사룡리 자잠(담播) 마을이 옛날의 사참에서 변화된 것이라 

고 밝혀져 있다. 19세기 말의 지형도에는 자잠리(짧확里)로 

표기되어 있다. 

사참나루에서 양근 읍내로 가자면 곧 만나게 되는 곳은 

1 원촌(迷源村)이었다. 1871년의 양근 읍지에 의하면 이곳 

은 조선 초기까지 존재했던 “미원현이 있던 곳으로서 사방 

이 중첩된 봉우리들로 자물쇠를 채운 듯한 곳”이었다. 이 

갓은 매 2일과 7일에 장시가 열리는 곳이 었는데， 오늘날의 

선촌1리 장터 마을이 바로 그곳이 었다고 전해진다. 한펴 조 

광조 등을 모시는 미원서원(迷源書院)이 있었다. 

이 미원촌은 양근군 북면의 중심지였다. 19세기에 각 면 

의 중심지에 설치되던 사창(社會)이 북면에서는 울업리에 

설치되었는데 그 울업리는 현재 울업마을이 자리하고 있는 

선촌리 일대를 중심으로 하였을 것이다. 양근 북면의 창고 

를 뭇하는 북창은 19세기 중엽의 양근지도에 의하면 오늘 

날의 설악면 중심지와는 거리가 있었던 듯하며 1872년의 

지도에서도 북사창의 동쪽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위곡2리 창말[會村]이 옛적 양근의 북창이 있었던 곳이 아 

닐까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설치되던 시점의 양군 북면의 

중심지는현재의 위곡리 창말이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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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설악면에서 양평으로 통하는 길은 37번 국도를 

따라서 가일리에서 선어치를 넘어가는 길과 361번 지방도 

를 따라 묵안리에서 갈현을 넘어가는 길이 있다. 조선 후기 

의 상황이 큰 변화 없이 실렸을 것으로 생각되는 19세기 말 

의 지형도에도 그 두 길이 모두 표기되어 있다. 다만 지금 

의 선어치를 넘는 길이 더 큰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조선시대에 가평에서 양진나루를 거쳐 양근으로 가는 

주도로는 현재의 37번 국도와 대략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지형적으로도 선어치를 넘는 길이 양근에 편하고 가깝 

게 통하였다. 

‘선어치’는 19세기 말의 지형도에는 ‘세치현’(世ÚJ뼈見)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 높이가 õ}늘과 3, 4치 차이라는 돗， 혹 

은 고개의 너비가 3. 4치밖에 안된다는 돗으로 ‘서너치’라 

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긴 내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치현’ 한 

글 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선어치를 넘은 후 가평 땅의 

농다치고개를 다시 한번 넘어야 본격적으로 양평 읍내를 

향하게 되는 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선어치고개를 

넘은 후 양현 마을을 우회하는 현재의 국도와는 달리， 과거 

에는 양현 마을을 완전히 거쳐야 했음이 19세기 말의 지형 

도에서도확인된다. 

현재 37번 국도가 따라 올라가는 가일천은 19세기 중엽 

의 양근 읍지에 의하면 방일천(放適) 11)이라 하여 양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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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하천에 포함되었다. 하천의 수원은 읍내로부터 북 

쪽으로 30리 되는 곳의 입고지(入高池)라고 표기되어 있 

는데， 오늘날 양평과의 경계선 남쪽 속천면의 입구지(入口 

) , 유명산 동쪽 기숨의 ‘입구지계곡’이라는 지명으로 남 

아있다. 또다른 읍지에는 익고지(益高池)로 18세기 중엽의 

『해동지도』 양근군 지도에는 그곳의 산이 입꽂지산(入뽑地 

山)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Ií여지도서』에는 위와 같이 자 

잠나루〔사참나루〕에서 양근읍에 이르는 길을 북대로(北 

路)로 칭하고 있다. 

한편 『대동여지도』 양근편에 밝혀져 있는 대로， 지금의 청 

평면 대성리에서 배를 타고 당시 화야동리로 건너간 다음 

화야리로(未野里路)라고 이름붙여진 소로를 따라 양근으로 

들어갈수도 있었다. 

김정호의 『대동지지 』에는 현재의 가평군 설악면에 속한 

이 미원촌을 거쳐 홍천 인근의 양덕원까지 통하는 지름길 

을 소개해 두었다. 현재의 마치터널 서쪽 아래를 가리키는 

판곡(板짝)에서 동쪽으로 10리를 더 간 후 가평 가는 길과 

헤어져 수회리진(水回里律)을 건너 양근군 미원에 도달한 

후 그곳에서 놀미현(폴未띠見， 현재 위곡리의 널미재)을 너머 

양덕원에 이르는 길이 190리에 달하는 서울까지의 지름길 

이라는것이다. 



120 I 7뱅 향토역사 여행 

역(購)과원(院) 

1) 역(購) 

가평에는 일찍부터 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감천역(납果 

繹)과 연동역(連洞繹)은 『세종실록』 지리지로부터 시작하여 

조선 후기의 기록에 이르도록 일관되게 나타나는 역이다. 

이 역들은 국가 역참제(繹站制)의 큰 틀 위에서 마련되었 

다. 역참제는 주로 육상도로를 바탕으로 국가의 여러 명령 

과 공문서， 군사 정보를 전달하고 사신 및 정부 관료의 통 

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조선시대의 역참제는 고려시대의 제도를 이어받아 정비되었 

다. 그것은 각 도별로 교통의 요지에 있는 역을 중심으로 역 

도C釋道)를 설정하고 그 수령이 자기 역도에 속한 역의 관 

리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J경국대전』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평구도(平묘道)를 포함한 6개의 역도가 있었고， 평구도에는 

감천역 · 연동역을 포함한 11개의 역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 역에는 향리의 일종인 역리와 역졸이 소속되어 그 역 

에 소속된 전답의 수입을 바탕으로 역을 운영하고 이용자 

들의 시중을 들었다. 19세기의 『만기요람』에 의하면， 소로 

(小路)에 있는 연동역과 감천역에 각 5결(結)의 역위전(繹 

位田)이 배정되어 역의 운영경비를 대도록 되어 있었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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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역졸은 국가의 명령이나 공문서 군사 정보 등을 전달 

하였고， 평소에 역마(!釋馬)를 관리하고 있다가 마패를 지니 

관원에게 그 마패의 격에 따라 말을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 

였다. 

-감천역-

감천역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읍의 남쪽 15리에 있다 

고 기재되었는데 현재의 상천역 주위에 있었다. 바로 위쪽 

에 있는 오래된 우물이 감천(1t果， 단우물)이라는 그곳 역 

명칭의 기원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여지도서』에 의하 

면 18세기 중엽의 시점에는 그곳에 사람이 타는 말〔기마〕이 

2필， 짐 싣는 말이 1필 있었으며， 역리 C繹更) 5명， 사내종 

11명， 계집종 7명이 소속되어 일하고 있었다. 감천역은 서 

울 방향으로 구곡역(九갑n繹)에 이어지고， 춘천 방향으로는 

안보역(安保釋)에 이어졌다. 

여
 「도

 
O 연

 
연동역은 가평에서 포천과 영평으로 나가는 길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11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읍의 서쪽 45리 되 

는 곳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상면의 연하초등 

학교 자리라고 전해진다. ‘역말’이라는 마을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다. 18세기 중엽에 대마(大馬) 1필， 기마 1필， 짐 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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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 3필， 역리 10명， 사내종 13명， 계집종 3명이 소속되 

어 있었다. 물론 이 두 역은 평구역에 소속되어 그곳 찰방 

의 지휘를 받았다. 연동역에서는 다른 역을 거치지 않고 포 

천과 영평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1871년 읍지 단계에 와서는 감천역과 연동역 모두 

비치된 말이 각기 한 필에 지나지 않았다. 나라의 통치체계 

와 살림이 흔들리고 있던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2) 원(院) 

조선시대에 국가에서는 공용 여관을 운영하였는데， 『신 

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가평의 원(院)이 두 곳 소개되어 01 
λλ 

다. 읍의 서쪽 22리 되는 곳에 있었던 적률원(秋票院)과 읍 

의 서쪽 34리 되는 곳에 있었던 임초원(林草院)이 그것이 

다. 임초원은 현재 상면의 임초 마을에 있었을 것임은 쉽 

게 짐작할 수 있으나 적률원은 어디에 있었는지 알기 힘들 

다. 다만 임초원과 연동역의 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이 

역과 연계하여 그 근처에 설치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적 

률원은 감천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원(院)이란 정부의 임무를 띠고 

을 제공하고 지체 높은 여행객들을 

여행하는 자들에게 숙식 

접대하기 위해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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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여관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각 원에 토지를 붙여주 

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바탕으로 인근의 주민 중에서 책 

임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그러나 후기로 내려오 

면서 민간인의 교통이 증가하고 또 상업적으로 운영하느 

여관이 크게 발전하면서 정부에서 설치한 원은 그 기능을 

잃고 쇠퇴하다가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원에 대한 기록이 

17세기 중엽의 『동국여지지』까지만 나타나고 조선 후기의 

A지나 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였다. 

수로 

옛날에는 강이란 흐르는 물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민 

들의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물길 전체보다도 건너 

야 하는 각각의 지점들이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의미를 지 

니고 있었다. 따라서 ‘강’이라는 글자도 물길 전체를 가리키 

는 경우보다는 사람들이 배 등을 이용하여 물길을 건너가 

- 지점을 가리키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1) 안반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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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의 나루 중에서 으뜸가는 곳은 안반나루였다. 이곳은 

오늘날 달전리 ‘안반지’라는 지명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평 

의 여러 나루 중에서 조선 초기 『세종실록』 지리지에 유일 

하게 오른 곳으로서 거기에는 안판탄(按板離)이라 하여 현 

의 동쪽에 있으며 나룻배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의 『팔도군현지도』 가평군지도에서도 가평의 교통로로 

는 서울과 포천으로 통하는 길과 더불어 이 안반진으로 통 

하는 길만을 기재하여 두었다. 이 달전리까지는 군내면(群 

內面)에 속하였다 Ií대동여지도』에는 이 나루를 건넌 후 길 

이 춘천 땅을 통과하여 홍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기재되 

어 있다. 동헌에서 10리 딸어져 있는 이곳을 안반(安盤) 또 

는 안반진(安盤律)이라 하였으며， 19세기의 읍지에서도 나 

룻배는 한척이 운영되고 있었다. 

2) 금대나루 

1842년의 읍지에는 안반나루 외에 3개의 나루가 더 실려 

있다. 남면의 금대나루〔금대리강(金찮里江))은 춘천으로 넘 

어가는 나루였다. 나룻배 1척이 있었다. 현재의 가평읍 금 

대리의 하금대 마을 혹은 그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 

다. 지금은 이용되지 않지만 강 건너 춘천으로 통하는 길이 

지형상 하금대 마을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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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넘어가는 곳에 전해지는 서낭당 지명은 그만큼 그 

대나루가 춘천 · 홍천과 가평을 연결하는 나루로서 사람들 

의 통행이 빈번했음을 알려준다. 

3) 양진나루 

남면의 양진나루〔양진강(兩律江)J는 양근으로 통하는 가 

장 중요한 교통로였다. 지금도 고성리의 양진이라는 지명 

으로 남아있다. 역시 나룻배 1척 이 있었으며 강을 건너 사 

참진(沙站律)에 닿게 되어 있었다 w'가평의 지명과 유래』에 

의하면 현재의 사룡리 자잠(自濟) 마을이 옛날의 사참에서 

변화된 것이라고 밝혀져 있다. 19세기 말의 지형도에는 자 

잠리(榮확里)로 표기되어 있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이 양 

나루를 있는 부분을 자은여울， 자은탄(담銀離)이라고 불렸 

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사탄(料擬)이 있었다. 

4) 대승리나루 

서면의 대승리나루〔대승리강(大升里江)J 역시 양근으로 통 

하는 중요한 나루였다. 현재의 청평면 대성리에 해당한다. 

나룻배 1척이 있었는데 강을 건너면 양근군 화야동리(未野 

洞里)에 닿았다. 그곳에서 화야리로라고 불리던 소로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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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근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지금의 가평군 설악면 삼 

회리 땅인데， 양근 읍내까지의 길이 좁고 멀어 교통로로서 

의 중요성 이 양진나루 · 자잠나루에 미 치 지 못했다. 




